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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일 시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

국토부, 위법소지 알았지만...미국행 탑승객 보안검색 강화

 보도 관련  

□ 국토교통부는 승객에 대한 보안검색을 공항공사가 해야 한다는 항

공사의 의견(‘17.9)이 있어 법률자문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.

ㅇ 다만, 공항운영자(인천국제공항공사)가 받은 법률자문결과와 상이

하여, 원활한 미국 취항을 위해 2001년 9.11테러이후 해오던 방식 

그대로 항공사가 보안조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.

ㅇ 향후, 항공사가 다른 국가에 취항하기 위해 항공보안당국에 보안

강화조치 이행을 약속한 경우에도 공항공사가 해야 하는지 명확한 

자문을 통해 항공보안 확보 및 국민 입장에서 공항공사와 항

공사간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.

< 보도내용 (국민일, 10.31) >

◈ 국토부, 위법 소지 알았지만...미국행 탑승객 보안검색 강화

- 정부는 법률자문을 통해 관련문제를 사전에 파악했지만 특별한 조치 못해

- 항공보안법을 개정하거나 공항공사가 보안검색을 하는 방법 필요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

국토교통부 항공보안과 이한복 사무관(☎ 044-201-4236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
